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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촉탁계약직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

[대상판결 : 서울행정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하지인 변호사 

 

대상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, 기간제근로계약의 체결경위, 

내용,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 평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 여

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. 

 

대상판결의 근로자는 2013년 2월 25일 A자동차 회사의 촉탁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짧게는 2주일, 

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.  근로자는 입사 후 정규직과 동

일하게 자동차의 쇼크업소버, 배터리, 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.  A사는 2015년 1월 

20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5년 1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구두로 통

보하였습니다.  

 

대상판결은 (1)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,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퇴

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, (2) A사는 작업공정에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촉탁계약직

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 온 점, (3)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

모하는 데에도 있는 점, (4) 원고가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과 복지

혜택 등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,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

고 판단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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